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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입문 간엽(肝葉) 관련 문장의 새 해석

1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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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pretation of Verses Related to Lobes of 

Liver(肝葉) in the Yixuerumen(醫學入門)
Jo Hak-jun1*

1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solve difficulties surrounding the verses related to lobes of liver 

in the Yixuerumen.
Methods : First, relevant verses were selected from the Yixuerumen, then compared to texts 

from which they had originated. The differences and contrarieties between the texts were 

resolv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plant taxonomy. 

Results : Wangbing’s ‘buye(布葉)’ was taken as the seed leaf of the dicotyledonous plant and 

corrected to ‘daye(大葉)’ by Li Chan. The expression ‘Yixiaoye(一小葉)’ was understood as 

describing the many main leaves that look like one big leaf, which grow in between the 

seed leaves. Nanjing’s interpretation of there being three leaves on the left, and four 

on the right describes the leaf pattern that grows in alternation. 

Conclusions :  Through analysis of the verses related to lobes of liver in the Yixuerumen, we 

can presume that Li Chan had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required in plant 

taxonomy such as characteristics of a dicotyledonous plant and phyllo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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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양의 장부도 중 최초는 북송 시대 연라자내경

도(煙蘿子內境圖), 구희범오장도(歐希範五臟圖), 존

진도(存眞圖) 등이 있는데, 그중 구희범오장도는 북

송 시대 구희범(歐希範) 등 사형수를 해부하여 그려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대(元代) 홀태(忽泰)

가 지은 금란순경(金蘭循經)(1303)에 명당장부도

(明堂臟腑圖)가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서적

은 전해져 오지 않고, 그 그림이 현재 명대(明代)침
구취영(鍼灸聚英)을 통해 전해진 것을 명당장부도 

계통 장부도라고 부른다.1) 의학입문에 실린 장부

도는 측인장부도(側人臟腑圖)로서 명당장부도(明堂

臟腑圖) 계열에 해당하며,2) 해부를 통해 새롭게 그

려진 것이 아니라 장부(臟腑) 형상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한 것에 가깝다고 본다. 

동양에서 일찍이 인체 해부를 금지함에 따라 명

당장부도 계열의 29종 간장도(臟腑分圖에 해당함)들

은 해부와 같은 직접 관찰을 통해 장부를 묘사하는 

대신에, 대체로 소문(素問)․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
왕빙(王冰) 주(註), 영추(靈樞), 난경(難經)‧사십이

난(四十二難) 등 문헌의 본뜻을 더 잘 살리는 방향

으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분화되었다.3) 이천

의 의학입문 장부도를 포함한 명당장부도 계열의 

장부총도(臟腑總圖)들이 분화된 과정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의학입문‧장부조분(臟腑條分)에서 간장의 

형상을 기술 내용은 소문의 왕빙(王冰) 주(註), 
난경의 문장을 인용한 것임이 이미 밝혀져 있으

며4), 명당장부도 계열의 29종 간장도의 부기(附記)

1)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30. “현재 전해 오는 明堂圖 중에 최초는 元代의 正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이다. 그 臟腑圖는 臟腑明堂圖라

고 명명하고 側人臟腑總圖에 속하는데, 北宋 楊介의 存眞

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의 臟腑總圖로 합성

한 것이다. 醫家들이 五臟六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는

데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다.”

2)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p.15-16.

3)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4) 李梴 著, 진주표 譯解. (신대역) 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

에도 같은 문장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의학입문의 장부도와 장부 형상의 기술 

내용으로 판단하면, 명당장부도 계열의 29종 간장도

를 싣고 있는 서적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장부 형

상에 대한 이천의 인식은 구희범오장도(歐希範五臟

圖)와 같이 인체 해부를 통해 직접 관찰한 결과에서 

얻어진 지식보다 문헌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학입문 간엽(肝葉)과 관련 문장(肝有二大葉 

一小葉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

也5))은 난경과 소문 왕빙 주를 하나의 문장으

로 구성하여 단순한 것 같지만 함축된 내용이 많아 

해석을 보고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

엽’, ‘소엽’은 크기가 다른 큰 잎과 작은 잎을 가리

킨 것인지, 아니면 단풍나무 잎과 같이 하나의 큰 

잎의 가장자리(leaf margin)가 깊숙이 갈라져 작은 

잎이 모인 듯한 특징을 가리킨 것인지 의심스러우

며, ‘分兩行’은 무엇을 가리킨 말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엽 2개와 소엽 1개가 왼쪽 잎 3개, 오른

쪽 잎 4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천은 간엽을 몇 개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간엽(肝葉)의 모양과 개수에 대해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간장도(肝臟圖) 29종을 비교하고,6) 북송 이

전 장부도(臟腑圖)와 明堂臟腑圖서 기원한 장부도에 

나타난 간장의 형태 요소를 비교하였다.7) 해당 그림

들에서 난경(難經)‧사십이난(四十二難)의 “간은 … 

왼쪽에 3개의 엽(葉)이, 오른쪽에 4개의 엽(葉)이 있

어서 모두 7개의 엽(葉)이다.”8)라는 내용과 소문

(素問)․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 왕빙(王冰) 주(註)의 

“간에는 둘로 펼쳐진 엽(葉)과 하나의 작은 엽(葉)이 

있어서 식물의 싹이 트는 모양과 같다.”9)는 내용을 

문화사. 2009. p.343.

5) 李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333.

6)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7)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

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pp.17-33.

8)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

局. 1985. p.202.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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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함께 인용하였지만, 대부분 그림에서 간의 

형태를 잎이 7개 겹쳐있는 모양이나 끝(leaf tips)이 

7개로 갈라진 1개의 단풍잎처럼 묘사하였지만, 두 

가지 서적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의학입문 장부도에 간의 모양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만 측면도로서 간의 일부만 나타나 있어서 이천

이 간의 모양과 간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는 소문․오운행대론
왕빙 주와 난경의 내용을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왕

빙의 주(註)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分兩行’ 한 구

절을 덧붙임으로써 그의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이천이 왕빙 주와 난경에 나타난 간엽의 

개수에 대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규명하고

자 식물분류학(plant taxonomy) 또는 식물계통학

(plant systematics)의 관점에서 의학입문 간엽 

관련 문장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Ⅱ. 연구 방법

의학입문 간엽과 관련 문장(肝有二大葉 一小葉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也)에 대해 

“간은 2개의 대엽(大葉)이며, 일일이 소엽(小葉)으로 

되어 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개가 있어 모두 7

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마치 

나뭇가지의 껍질이 터진 듯이 잎사귀가 무성한 모양

이다.”10)라고 풀이한 것이 최신의 해석이다.

의학입문의 간엽 관련 문장은 단순하지만, 식

물분류학 또는 식물계통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

첫째, ‘대엽’, ‘소엽’을 하나의 식물에서 완전히 자

란 잎들에서 크기가 다른 큰 잎과 작은 잎을 함께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식물의 생장 과정에서 발생

하는 크기 차이를 가리킨 것인지, 하나의 큰 잎의 

가장자리가 깊숙이 갈라져 작은 잎이 모인 듯한 특

징을 가리킨 것인지 의심스럽다. 

9) 王氷. 黃帝內經素問王氷註. 臺灣. 中華書局. 1972. p.312.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坼之象也.” 

10) 李梴 著, 진주표 譯解. (신대역) 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

인문화사. 2009. p.343.

둘째, ‘두 갈래로 나뉜다’는 해석은 7엽이 좌, 우

로 배열되어 있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식물분류학 

또는 식물계통학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경우로 해석

될 수 있다.

셋째, ‘나뭇가지의 껍질’이 터진 듯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해석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대엽 2개와 소엽 1개가 왼쪽 잎 3개, 오른

쪽 잎 4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천이 결국 간엽이 몇 개라고 설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의학입문 간엽과 관련 문장에서 나타난 4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문장을 인용했던 원자료와 

비교하고,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간장도에 나타난 

간엽을 분석하고, 식물분류학의 관점에서 ‘대엽(大

葉)’ ‘소엽(小葉)’의 개념, ‘分兩行’과 왼쪽 잎 3개, 

오른쪽 잎 4개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를 통해 이천의 식물분류학 관련 안목을 가늠하였

다.

Ⅲ. 본론

1. 간엽 관련 문장의 원자료 비교

이천은 의학입문 장부도(그림 1)를 통해 간의 

형상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만, 해당 그림은 측면도

로서 우측에서 바라본 간의 형상이 나타나 있어서 

그가 간의 형상과 간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천은 의학입문에서 간엽 관련 내용(肝有二大

葉 一小葉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

也)을 기술할 때 난경․사십이난의 내용과 소문․오
운행대론의 왕빙의 주석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에 의학입문의 간엽 관련 내용이 난경․사십

이난, 소문․오운행대론의 왕빙 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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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료 의학입문

소문
왕빙의 주

肝有二布葉 一

小葉 如木甲坼

之象也11)

肝有二大葉 一

小葉 …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

也

난경
肝重 四斤四兩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主藏

魂12)

左三右四 共七

葉

표 1. 간엽과 관련한 문헌의 내용 비교

간엽에 대해 왕빙의 주에서 “간장은 두 개의 벌

어진 잎과 하나의 작은 잎이 있어서 마치 초목의 씨

앗 껍질이 벌어져서 새싹이 나는 모양과 같다.”13)고 

기술하여 간엽이 마치 3개인 것처럼 기술한 데 반

해, 난경에 “간장은 … 왼쪽에 3개의 잎, 오른쪽

에 4개의 잎으로 모두 7개의 잎이 있다.”14)고 기술

11) 王氷. 黃帝內經素問王氷註. 臺灣. 中華書局. 1972. p.312.

12)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

書局. 1985. p.202.

13) 王氷. 黃帝內經素問王氷註. 臺灣. 中華書局. 1972. p.312.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坼之象也”

14)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

書局. 1985. p.202.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하였는데, 두 서적에서 나타난 간엽의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천은 간엽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서

적을 모두 인용하여 간엽을 기술하고 있어서 이천이 

간엽의 개수에 대해 왕빙의 의견을 따랐는지, 난경

의 학설을 따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천은 왕

빙의 주(註)에서 ‘이포엽(二布葉)’을 ‘이대엽(二大葉)’

으로 수정하고, ‘분량항(分兩行)’ 한 구절을 덧붙이

고, ‘여목갑탁지상(如木甲坼之象)’을 ‘여목갑석지다엽

(如木甲柝之多葉)’으로 약간 바꾸었다.

왕빙 주(註)의 ‘이포엽(二布葉) 일소엽(一小葉)’에

서 ‘포엽(布葉)’과 ‘소엽(小葉)’으로 본래 상대어가 

아니었던 것을, 이천은 ‘포(布)’를 ‘대(大)’로 고침으

로써 ‘대엽(大葉)’과 ‘소엽(小葉)’의 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포엽(布葉)’, ‘대

엽(大葉)’과 ‘소엽(小葉)’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分兩行’의 ‘行’은 ‘항렬 항’ ‘대열 항’ ‘줄 항’ 등

으로 새기므로 ‘분양항(分兩行)’은 ‘두 줄로 나뉜다’

로 해석할 수 있고, 의학입문의 ‘갑석(甲柝)’은 본

래 ‘갑탁(甲坼)’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갑탁(甲坼)

이란 식물의 눈이나 싹이 트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柝)’은 터지다, 갈라지다, 열다, 쪼개다 등으로 

쓰이며 싹 튼다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간장도에 나

타난 간엽

명당장부도에 기원한 간장도를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로 분석한 결과15)에 따

르면, 대체로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의 잎이 ‘7개’ 겹

쳐있는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엽연(leaf tips)이 7개

로 갈라진 ‘1개’의 단풍잎처럼 표현하였고, 오직 장
부증치도설인경경(臟腑證治圖說因鏡經)(이하 ‘인경

경(人鏡經)’으로 표기함)에서 ‘2개’로 묘사하였다.

일찍이 영추(靈樞)‧천년(天年)에서 ‘간엽(肝葉)’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간장도를 그린 의가들 

15)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그림 1.  의학입문 장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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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간장도에서 간엽을 나뭇잎으로 묘사하면서 

난경의 “左三葉, 右四葉”을 함께 인용하였지만, 

왕빙 주의 내용(3개 또는 2개의 간엽)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그 간장도에서 간엽을 7개로 

표현한 근거가 난경이며, 왕빙의 주석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전뢰(錢雷)의 인경경 간담도(肝膽道)에 비록 간

엽을 2개로 묘사하였지만, 왕빙의 설명(간엽 2개)과 

난경의 설명(간엽 7개)을 모두 인용하면서 두 가

지의 모순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여 “肝에 두 잎이 

있어 초목의 씨앗이 싹트는 형상과 같다. 또 왼쪽 

잎은 3개, 오른쪽 잎은 4개로 모두 7개라고도 말한

다. 2개라고 말한 것은 큰 것을 말한 것이고 7개라

고 말한 것은 그 자세한 것을 말한다. 왼쪽 잎은 3

개, 오른쪽 잎은 4개는 음양의 의의로부터 나온 것

이다.”16)라고 해석하였다.

전뢰(錢雷)는 왕빙의 설명, 즉 ‘두 개의 벌어진 

잎과 하나의 작은 잎이 있음’에 근거하여 큰 잎 2개

를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작은 잎이 각

각 3개, 4개로 나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를 식물분류학의 관점, 즉 엽연(葉緣, leaf 

margin)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개의 큰 잎이 마치 7개의 작은 잎처럼 보

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장상중열(掌狀中裂)17)(그

림 2 참고), 즉 큰 잎의 가장자리(leaf margin)가 깊

숙이 갈라져 작은 잎이 모인 듯 보이는 엽연(葉緣)

을 가진 2개의 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왼쪽과 

16) 錢雷. 臟腑證治圖說人鏡經(故宮珍本總刊 vol.71). 海口. 

海南出版社. 2000. p.45. “肝有兩葉 如木甲柝之象 又云 

左三右四 凡七葉 言兩葉者 擧其大 言七葉者 盡其詳 左三

右四 亦自陰陽之義”

17)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73. 

“엽연(葉緣, leaf margin)은 반곡(反曲, revolute), 전연(全

緣, entire), 파상(波狀, repand), 결각상(缺刻狀, incised) 

등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중열(中裂)’은 결각상(缺刻

狀, incised)에 속하며 가장자리에서 중륵(中肋)까지 반 

이상이 갈라진 것이고, ‘장상열(掌狀裂)’은 잎가장자리에서 

결각상(缺刻狀, incised)에 속하며 손바닥 모양(掌狀)으로 

갈라진 것이다.” 따라서 ‘장상중열(掌狀中裂)’이란 장상열

(掌狀裂) 중에서 가장자리에서 중륵(中肋)까지 반 이상이 

갈라진 것을 가리킨다.

오른쪽의 작은 잎의 개수가 서로 다르므로 한 종류

의 식물이 잎가장자리의 모양이 2가지인 상황이 된

다. 다시 말하면, 3개의 잎처럼 보이는 장상중열과 

4개의 잎처럼 보이는 장상중열의 특징이 동시에 나

타나는 식물을 묘사한 것인데, 식물분류학에서 이런 

특징의 식물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마도 상상 

속의 식물일 것이며, 이 경우 잎의 실제 개수는 2개

이다.

둘째, 1개의 큰 잎이 마치 7개의 작은 잎처럼 보

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1개의 잎이 마치 7

개의 잎처럼 보이는 엽연을 가진 장상전열(掌狀全

裂)18) 또는 7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장상복엽(掌狀

複葉, palmately compound leaf) 중 칠출엽(七出葉, 

heptafoliate)19)에 해당한다.

마로니에(가시칠엽수, Aesculus hippocastanum, 

그림 3 참고)20)는 분류자에 따라 장상전열 또는 장

18)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73. 

“‘전열(全裂)’은 결각상(缺刻狀, incised)에 속하며 거의 중

륵(中肋)까지 갈라진 것이다.” 따라서 ‘장상전열(掌狀全

裂)’이란 장상열(掌狀裂) 중에서 거의 중륵(中肋)까지 갈라

진 것을 가리킨다.

19)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66. 

“장상복엽은 1회 장상복엽(simple palmately compound 

leaf), 2회 장상복엽(bipalmately compound leaf), 3회 장

상복엽(tripalmately compound leaf)으로 구분되며, 1회 

장상복엽은 다시 삼출엽(三出葉, ternate, trifoliate), 오출

엽(五出葉, pertafoliate), 칠출엽(七出葉, heptafoliate)으

로, 2회 장상복엽과 3회 장상복엽은 다시 삼출엽으로 분

류된다. 칠출엽에는 칠엽수, 으름덩굴(간혹 있음)이 대표

적이다.”

20) 바이두 백과. [cited at November 23, 2020]. Available 

from: URL: 

그림 2. 장상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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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엽 중 칠출엽으로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마로

니에는 그 원산지가 헝가리 등 동남부 유럽으로 알

려져 있고, 중약재(中藥材) 중 하나로서 중국에서 칠

엽수(七葉樹)로 불리고 그 열매는 사라자(娑羅子), 

소라자(蘇羅子), 능라자(棱羅子)로 불린다.21) 우리나

라에는 20세기 초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

함으로써 처음 들어왔다.22) 

‘칠엽수(七葉樹)’라는 명칭이 명대(明代, 1368~ 

1644) 전예형(田藝蘅)이 지은 유청일찰(留靑日札)
에 비로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鍼灸聚英(1529)

을 지은 고무(高武)가 간장도에서 간엽을 그릴 때 

칠엽수인 마로니에 잎을 직접 보고 그렸는지는 판단

하기 어렵다. 다만 마로니에 잎을 장상전열의 특징

으로 분류한다면 1개의 큰 잎이 7개의 작은 잎으로 

https://baike.baidu.com/pic/%E5%A8%91%E7%BD%97

%E5%AD%90/939404/0/b3b7d0a20cf431adae607bad4b

36acaf2fdd98f7?fr=lemma&ct=single#aid=0&pic=b3b7d

0a20cf431adae607bad4b36acaf2fdd98f7

21) 바이두 백과. [cited at November 23,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5%A8%91%E7%BD%97

%E5%AD%90/939404?fr=aladdin

22) 우리문화신문. 마로니에(marronier)로 더 알려진 나무, 

칠엽수. [cited at November 23,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288

3

나뉜 것이므로 전뢰가 인식한 큰 잎 2개에 해당하

지 않는다.

이상으로 전뢰의 설명을 식물분류학의 관점에서 

2가지 경우로 해석하였다. 2가지 경우가 식물분류학

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뢰

의 이런 설명은 왕빙이 기술한 ‘하나의 작은 잎’과 

‘갑탁(甲坼)’의 의미를 놓쳤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식물분류학의 관점에서 왕빙의 

주와 난경의 내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찾고자 한다.

 

3. 식물분류학(plant taxonomy) 또는 식

물계통학(plant Systematics)의 관점

식물분류학(plant taxonomy)은 지구상에서 자라

는 식물의 식별, 명명 및 유별(類別, clssification)을 

다루는 학문이다.23) 식물기관에는 영양기관과 생식

기관이 있으며,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

되어 있고,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이다. 분류군

의 식별과 유별(類別)은 주로 외부형태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물기관의 형태를 기록하는 학문을 식물기

록학(植物記錄學, phytography)이라고 한다.24)

간엽에 대해 왕빙의 주에서 “간장은 두 개의 벌

어진 잎과 하나의 작은 잎이 있어서 마치 초목의 씨

앗 껍질이 벌어져서 새싹이 나는 모양과 같다.”25)고 

기술하여 간엽이 마치 3개인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갑탁(甲坼)’, 즉 식물의 눈이나 싹이 트는 것을 언

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의 설명은 쌍떡잎식물이 

싹이 트는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벌어진 잎’은 두 개의 떡

잎(cotyledon)을, ‘하나의 작은 잎’은 본잎들(main 

leaves)을 가리키며, 본잎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

실은 여러 잎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관점으

로 해석한다면, 난경의 “간장은 … 왼쪽에 3개의 

잎, 오른쪽에 4개의 잎으로 모두 7개의 잎이 있다.”

는 내용은 본잎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11.

24)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59.

25) 王氷. 黃帝內經素問王氷註. 臺灣. 中華書局. 1972. p.312.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坼之象也”

그림 3. 마로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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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은 왕빙의 주에서 언급한 잎의 개수와 난경

에서 언급한 잎의 개수가 다른 점을 이와 같은 관

점으로 이해하였기에 왕빙의 설명(如木甲坼之象也)

을 두 줄로 나뉘는 것(分兩行)이 마치 식물의 싹이 

터서 많은 잎이 되는 것(如木甲柝之多葉)과 같다고 

기술한 것이다. 비록 ‘갑탁(甲坼)’이 ‘갑석(甲柝)’으로 

오기되었지만 이천의 의도는 식물이 싹 튼 뒤 떡잎

은 사라지고 본잎이 무성해지는데 본잎이 나는 것이 

난경의 기술과 같이 왼쪽에 3개의 잎, 오른쪽에 4

개의 잎이 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에 ‘두 줄로 나뉜

다(分兩行)’는 자신의 설명을 보태어 구체적으로 나

타내려고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왕빙의 주(註)와 난경의 내용을 식물분류학 서

적들26)27)28)을 참고하여 식물기록학(phytography)

의 관점, 즉 엽연(葉緣, leaf margin), 잎의 종류, 엽

서(葉序, 잎차례, phyllotaxis)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를 상정(想定)할 수 있다.

첫째, 엽연(葉緣)으로 따지면, 2개의 큰 잎이 마치 

7개의 작은 잎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장상

중열(掌狀中裂), 즉 큰 잎의 가장자리(leaf margin)가 

깊숙이 갈라져 작은 잎이 모인 듯 보이는 엽연(葉

緣)을 가진 2개의 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엽연

이 2가지인 식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엽연으로 따지면, 1개의 큰 잎이 마치 7개

의 작은 잎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1

개의 잎이 마치 7개의 잎처럼 보이는 엽연을 가진 

장상전열 또는 7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장상복엽 

중 칠출엽(七出葉, heptafoliate)에 해당한다. 이런 

특징을 지닌 식물은 마로니에가 대표적이지만, 마로

니에 잎으로는 큰 잎 2개를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잎의 종류, 즉 단엽(單葉, simple leaf)과 

복엽(複葉, compound leaf)29)으로 따지면, 7개의 

26)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27) Judd et al.. 이상태 외 7인. 서울. 도서출판 신일상사. 

2005. 

28) 김영동, 신현철 역. 식물계통학. 서울. 도서출판 월드사이

언스. 2007. 

29)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66. “1

개의 엽신(葉身)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엽(單葉, simple 

leaf), 2개 이상의 엽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엽(複葉, 

compound leaf), 복엽의 한 잎을 소엽(小葉, leaflet)이라

소엽(小葉, 작은 잎, leaflet)이 7개의 소엽병(小葉柄, 

소엽자루)을 통해 하나의 총엽병(總葉柄, 큰잎자루, 

rachis)30)에 붙어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기수1

회우상복엽(奇數一回羽狀複葉, odd-pinnate, 그림 4 

참고)으로서 개물푸레나무, 소태나무, 산초나무가 해

당한다.31) 7개의 잎이 달린 3마디만 관찰하면 잎이 

좌우로 두 줄을 이루고 있지만, 좌우로 달린 잎의 

개수가 다르지 않다.

넷째, 엽서(葉序)로 따지면, 호생(互生, 어긋나기, 

alternate)32)을 묘사한 것으로 밤나무, 느티나무, 벚

나무, 해바라기, 찔레꽃, 강아지풀, 나팔꽃 등이 해

고 한다.” 

30)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66. 

“총엽병(總葉柄, rachis)이란 전소엽(全小葉)을 지탱하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겹잎에서 작은 잎을 달고 있는 잎

자루가 붙어있는 큰 잎자루라고도 표현한다.

31)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66. 

32)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p.64-66. “한 마디에 잎의 1개씩 달리는 것을 호생(互

生, alternate)이라고 하는데, 이 잎을 따라 올라가면 나선

을 그으면서 줄기를 돌게 된다. … 이것은 피보나치

(Fibonacci)가 발견한 것인데” 이와 달리 “대생(對生, 

opposite)은 한 마디에 잎이 2개씩 달리는 것을 말하며, 

잎이 서로 교대로 마주달린 것은 교호대생(交互對生, 

decussate), 같은 마디는 아니지만 다른 마디 사이보다 

어느 정도 가깝게 달린 것은 아대생(亞對生, subopposite)

이라고 한다.”

그림 4. 기수1회우상복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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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7개의 잎이 달린 6마디만 관찰하면 잎이 좌

우로 두 줄을 이루어 좌우의 개수가 다르게 달려 있

다(그림 5 참고).

 

위의 4가지 경우 중 첫째와 둘째는 엽연을 기준

으로 분석한 것으로 비록 7개의 잎이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첫째는 해당 식물을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둘째도 해당 식물(마로니에)을 간장도를 그

린 명대(명대) 당시에 직접 보았는지 확인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이천의 ‘두 줄로 나뉜다(分兩行)’는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複葉 기준)와 넷째(葉序 기준)는 난경의 

기술(왼쪽에 3개의 잎, 오른쪽에 4개의 잎)과 이천

의 추가 설명(두 줄로 나뉜다)을 거의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수1회우상복엽은 3마디에 잎이 7개가 달리지

만, 대생(對生, opposite, 그림 6 참고)의 경우 3마

디에는 6개의 잎이, 4마디에는 8개의 잎이 달리므

로 대생은 난경의 7개 잎과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개의 잎이 

달려 두 줄을 이루지만 1개의 잎은 가운데에 달려

서 좌우를 구분할 수 없다.

넷째의 경우 7개의 잎이 달린 6마디만 관찰하면 

잎이 좌우로 두 줄을 이루어 좌우의 개수가 다르게 

달려 있으므로 난경의 기술(왼쪽에 3개의 잎, 오

른쪽에 4개의 잎)과 이천의 추가 설명(두 줄로 나뉜

다)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의학입문 간엽 관련 문장의 새 해석

이천은 의학입문 간엽을 기술할 때(“肝有二大

葉 一小葉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

也”), 소문 왕빙 주석의 ‘二布葉’을 ‘二大葉’으로 

수정하였다(표 1 참고)

이천은 쌍떡잎식물이 싹이 틀 때 큰 떡잎(大葉)이 

두 장으로 벌어진(布) 사이에 그 중간에 여러 개의 

작은 본잎(小葉)들이 하나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하

고 나서, 큰 떡잎(大葉) 두 장과 새로 나온 작은 본

잎(小葉)을 구분하기 위해 ‘布’를 ‘大’로 수정한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33). 왕빙의 “肝有二布葉 一小葉”

과 이천의 기술은 그들이 쌍떡잎식물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 구절(“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

多葉也”)에 대한 해석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개

로 모두 7개의 잎이 두 줄로 나뉘는 것이 초목의 

씨앗이 벌어져서 새싹이 난 뒤에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왕빙의 

33) ‘布’와 ‘大’의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생긴 오기(誤記)

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림 6. 對生
그림 5. 互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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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식물이 싹 틀 때 두 개의 떡잎과 하나의 본잎

이 있음)과 난경의 설명(왼쪽에 3개의 잎, 오른쪽

에 4개의 잎으로 모두 7개의 잎이 있다.)을 절묘하

게 결합하면서도 ‘分兩行’과 ‘多葉’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호생(互生)의 특징을 가진 초목의 

씨앗이 새싹이 날 때 두 개로 벌어진 큰 떡잎(二大

葉) 사이에 하나처럼 보이는 작은 본잎(一小葉)이 

생긴 뒤, 하나처럼 보이던 작은 본잎(小葉)이 다시 

호생으로, 즉 6마디에 왼쪽 잎 3개, 오른쪽 잎 4개

로 달려서 좌우로 이웃하는 잎이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는 특징을 나타내어 나뭇잎이 무성해진다는 뜻

이다.

형태에 의한 식물분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로부터 기원하여 17세기까지 여러 가지 

분류법이 출현하였으나 뚜렷한 것이 없었다. 투르네

포트(Tournefort, 1665~1708)는 화부(花部)의 특색

에 따른 분류법을 처음 제시하였고, 존 레이(John 

Ray, 1628~1705)는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을 처

음으로 식별하였으며 열매의 형태에 따라 식물을 구

분하고 이를 다시 잎과 꽃의 특색에 따라 세분하였

다.34) 

동양의 식물분류 역사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을 기원으로 삼고 있고, 도홍경(陶弘景, 456~536)

의 명의별록(名醫別錄), 이적(李勣, 1162~1225)

의 신수본초(新修本草) 등을 거쳐 이시진(李時珍, 

1523~1596)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초부(草部), 

곡부(穀部), 채부(菜部), 과부(果部), 목부(木部) 등으

로 분류하였다고35) 평가하고 있지만, 동양의 식물분

류학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

지 않았다.

의학입문의 간엽 관련 문장을 통해 명대(明代, 

1368~1644) 이천은 왕빙처럼 쌍떡잎식물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물이 잎

이 나는 순서, 즉 엽서(葉序)와 같은 식물분류학 관

련 안목을 갖추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4)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21.

35) 이창복. (신고) 식물분류학. 서울. 향문사. 2011. p.19.

Ⅳ. 결론

의학입문장부도와 의학입문‧장부조분(臟腑條分)

에는 장부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체 내부의 형상과는 다소 동떨어

져 있다. 동양의 장부도는 처음에는 해부에서 기초

하여 그려졌으나 인체 해부가 금지됨에 따라 문헌에 

충실하게 묘사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입문 간엽(肝葉) 관련 문장(“肝有二大葉 一

小葉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也”)은 

난경과 소문 왕빙 주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

여 함축된 내용이 많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의학입문 간엽(肝葉) 관련 문장은 소문․오운행

대론 왕빙 주(“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坼之象

也.”)와 난경‧사십이난의 내용(“肝, … 左三葉, 右

四葉, 凡七葉.”)을 왕빙의 주(註)에서 ‘이포엽(二布

葉)’을 ‘이대엽(二大葉)’으로 수정하고, ‘분량항(分兩

行)’ 한 구절을 덧붙이고, ‘여목갑탁지상(如木甲坼之

象)’을 ‘여목갑석지다엽(如木甲柝之多葉)’으로 약간 

바꾸었다.

의학입문 간엽과 관련 문장에 대한 기존의 해

석은 ‘대엽’과 ‘소엽’, ‘두 갈래로 나뉜다’, ‘나뭇가지

의 껍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고, 대엽 

2개와 소엽 1개(왕빙 주를 수정하여 인용)가 왼쪽 

잎 3개, 오른쪽 잎 4개(난경의 내용)와 무슨 관계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의학입문 간엽 관련 문장의 몇 가지 문제를 해

결하고자, 의학입문의 원자료(왕빙 주, 난경)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명당장부도 기원 간장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식물분류학(plant taxonomy)

의 관점에서 ‘대엽(大葉)’ ‘소엽(小葉)’의 개념, ‘分兩

行’과 왼쪽 잎 3개, 오른쪽 잎 4개의 특징 등을 분

석하였다. 결과를 통해 이천이 인식한 간엽의 개수

와 간의 형태를 추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첫째, “肝有二大葉 一小葉”에서 왕빙이 기술한 

‘포엽(布葉)’을 이천이 ‘대엽(大葉)’으로 수정한 까닭

은 그것을 쌍떡잎식물이 싹 트는(甲坼) 떡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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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yledon)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일소엽(一小

葉)’은 떡잎 사이에서 여러 개의 작은 본잎들(main 

leaves)이 하나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左三右四 共七葉 分兩行 如木甲柝之多葉

也”에 대한 해석은 하나처럼 보이던 여러 개의 작은 

본잎(小葉)이 호생(互生, alternate)으로, 즉 6마디에 

왼쪽 잎 3개, 오른쪽 잎 4개로 달려서 좌우 두 줄로 

나뉘어(分兩行) 잎이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는 특징

을 나타내어 나뭇잎이 무성해진다(多葉)는 것이다.

의학입문의 간엽 관련 문장을 통해 명대(明代, 

1368~1644) 이천은 쌍떡잎식물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식물이 잎이 나는 순서, 즉 엽

서(葉序, phyllotaxis)와 같은 식물분류학 관련 안목

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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